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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3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제98회 전

국체육대회에서 광주와 전남선수단은 각

자의종목에서최선을다하며순위권쟁탈

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광주는 효자종목인 양궁에서 메달을 고

루따냈고 전남은여고부자전거와씨름에

서금메달을작성하며금빛순항하고있다

새로운 한국신기록을작성할 것으로 기

대했던 김국영(광주시청)은 22일 열린 육

상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03으

로 1위를기록했다자신이가지고있는한

국신기록 10초 07을넘어섰지만풍속초과

(34m)로 공인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

다 함께 뛴 김민균(광주시청)은 3위로 들

어와동메달을목에걸었다

광주는이번에도양궁에서강세를보였

다 최민선(광주시청)이 60m에서 353점으

로세계타이기록을작성했고 70m에서는

339점으로은메달을땄다

여대부 60m에 출전한 정시우와 정수라

(이상 광주여대)는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

을 획득했고 70m의 곽진영(광주여대)은

은메달로 점수를 보탰다 광주체고 1학년

안산도 여고부 60m와 30m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작성하며 분투했다 기보배(광

주시청)는 60m와 70m경기에서모두동메

달을기록했다

기대를모았던유도의김성연(70kg)은

동메달에머물렀다

평영 100m에 참가한 백수연(광주체육

회)은종전 1분 08초14의기록을044초앞

당겨한국신기록을만들어냈다

전남선수단의첫메달은 19살의 여고생

에게서 나왔다 대회 첫째날인 지난 20일

자전거 여고부 500m 독주에서 정설화(전

남미용고3)가 36초917의 기록으로금메달

을 거머쥐었다 정설화는 21일 추수빈(전

남미용고2) 김송이(전남미용고1)와 함께

출전한 단체스프린트에서도 가장 빠르게

달려금메달을작성했다

자전거 마운틴바이크의 김민오(전남체

고3)는 1시간 27분 03초79의 기록으로 지

난해에이어대회 2연패를달성했다

또유도남자일반부에서는2017 타이페

이하계U대회 금메달리스트 이승수(여수

시청 81Kg)가금메달을추가했다

볼링 남자 일반부 개인전에서는 989점

으로 최복음(광양시청)이 우승했고 태권

도 남자 고등부 박근동(광양고3 +87Kg)

이금메달을보태는등전남선수단의사기

를끌어올렸다

올해 각종 씨름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여수공고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경장급이희현(70Kg) 용장급김태하(85

Kg) 역사급 유정훈(100Kg)의 우승으로

3개의금메달을획득하는경사를맞았다

이로써 22일오후 5시현재광주선수단

은 금 23개은 24개동 25개를 기록 중이

고 전남선수단은 금 18개은 26개동 28

개를획득했다 충주김진수기자 jeans@

광주양궁전남씨름금빛순항

22일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열린제98회전국체육대회조정쿼드러플스컬종목에참가한선수들이노를젓고있다

충주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 뛰면서 집중력을 잃었던 것 같아

요

광주시청 김국영이 22일 충북 충주종

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육상 남자

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 03으로 들

어와이종목 3연패를달성했다

자신이 지난 6월 작성한 한국기록(10

초 07)을 004초 줄인신기록이었으나기

준 풍속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참고 기

록이됐다육상에서기준풍속은초속2

m다 이날결승레이스에선초속 34m의

강한뒷바람이불었다

김국영은 이날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도 10초 09를찍어쾌조의컨디션을뽐냈

으나 이 역시 초속 34m의 뒷바람을 타

고작성한기록이었다

김국영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법한

기록이지만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에 대비한 새로운 주법으로 뛴 경기였기

에만족감을드러냈다

김국영은 개인적으로 기량이나 정신

적인 면에서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중

국이나 일본에 9초대나 10초0대의 선수

들이 많이 나왔다 스타트와 중후반부

질주가속력훈련에노력해 그들에게뒤

처지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그는 또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유리한

신체라서 지구력훈련을 병행할 계획이

다 아시아의 9초대 선수뿐만 아니라 흑

인선수들과 경쟁을 위해서는 두 배 세

배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계획

하고있는김국영은 아시안게임에도심

재용 (광주시청)감독님과박태경플레잉

코치와 함께할 생각이기에 훈련에 적합

한 장소를 정하는 중이다며 우리나라

에서육상은비인기종목이자소외종목

이나내가 100m 한국신기록을작성하고

런던대회에서 준결승에 오르면서 인지

도가많이올라간만큼좋은분위기를살

려 9초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말했다

충주김진수기자 jeans@

바람에한국신인정안됐지만 9초대진입꼭해낼것

육상 100 3연패 김국영

설화언니가지구력이좋으니까맨마

지막에 달려요 저희 모두가 잘 탈거라

믿으니까금메달까지딴것같아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자전거 여고부

단체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전

남선발팀의 추수빈(전남미용고 2년)은

동료이자 학교 선배인 정설화(3년)에게

우승의공을돌렸다

전남미용고 정설화 추수빈 김송이(1

년)으로 구성된 전남선발팀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 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1 2위전에서 55초414를 기록해 금메달

을 따냈다 500m의 트랙을 3명이서 250

m씩 750m를 완주하며 55초682를 기록

한 인천체고를 제치며

기량을뽐냈다

맏언니 정설화는

500m 독주에서도 금

메달을 따내며 2관왕

을기록중이다

이들 3명은 나주 다

시중재학시절인 2014

년 인천에서 열린 소년체전에서 한 조를

이뤄금메달을따내는등호흡을맞춰왔

다 시합을 앞두고 트랙 상태나 날씨 등

에대해서로얘기하고취약점등에대해

서 서슴없이 말해주며 경기력을 향상시

키는데노력했다

김영준 미용고 코치는 학교 측의 적

극적인 지원으로 트랙에 대한 적응훈련

을 지속적으로3 해왔다 그동안 힘든 훈

련 이겨내며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러준

선수들에게고마움을전하고싶다고소

감을전했다 김진수기자 jeans@

전국체전 단체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딴 전남미용고 추수

빈(사진 왼쪽부터) 김학수 감독 정설화 김채연 김송이

김영준코치  김진수기자 jeans@

전남 미용고명예걸고페달밟았죠

자전거여고부단체스프린트금전남선발팀

김국영육상 100 금 질주

유도김성연아쉬운동메달

여수공고씨름금 3개 수확

광주금 23전남 18개획득


